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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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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서명오 (010-5436-3161) 공대위 언론홍보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일자 : 2026년 2월 6일 (금)

제목 : “함께 싸워, 함께 승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보고대회

“함께 싸워, 함께 승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보고대회
■ 일시 : 2026년 2월 9일 (월) 17시
■ 장소 : 한국GM세종물류센터 내수출하장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
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이 지배개
입하여 하청업체 우진물류를 위장폐업하고, 12월 31일 자로 120명 노동자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명백
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새로운 하청업체 정수유통과 원청사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과
도 같은 집단해고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해결책은 전혀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
하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사측의 공작을 막아내고 불법적인 부품 반출 행위를 
저지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지회 투쟁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GM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더불어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 호소는 지회의 투쟁이 처
음부터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한국GM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노동조
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전원 고용승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노동조합과 도출했습니다. 한국GM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와 노동조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4. 2월 5일 교섭단이 타결한 잠정합의안은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총원 96명 중 95명이 
투표해 찬성 74표 반대 21표로 (찬성률 77.89%)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는 2
월 9일 월요일 17시 한국GM세종물류센터 내수출하장에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1] 투쟁 승리 보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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